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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성들의 노동력 제공 살아있는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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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봉수, 환해장성 등 방어유적은 백성들의 노동력에 의해 만들어진 살아있는 역사 유산입니

다.”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고재원 제주문화

유산연구원 부원장은 “제주의 방어유적 중에는 잘못 복원된 사례가 많고, 봉수는 대부분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방어유적은 기초 발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훼손

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한 예로 봉수는 흙으로 다져서 쌓아 올려야 하는 데 건입동 사라봉수는 1989년 고

증이나 정밀 조사 없이 해체·보수하면서 연대처럼 석축을 쌓아버린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연대와 봉수, 환해장성이 존재했던 유구한 방어의 역사는 제주인들의 외세 저항 정신과 독

립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방어유적에 대한 역사·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후세에 

보전, 전승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대와 봉수를 복원해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

의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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